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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기억> 혼합재료 59×59cm 2018

1993년 나는 남편과 함께 이탈리아로 유학을 하러 갔다. 
경희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서양화 전공을 졸업한 후였다. 그곳에서 
남편은 조각을, 나는 무대장식을 공부했지만, 개인사정으로 
학업을 끝마치지 못하고 귀국했다. 한국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며 
지내다, 결국 학업에 관한 아쉬움을 못 이겨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갔고, 카라라아카데미아의 서양화과에 진학했다.
나는 2000년 무렵부터 꽃을 주제로 작업을 시작했다. 집의 
정원에서 키운 아름다운 꽃들은 나와 남편의 힘든 유학 생활을 
달래주었고, 내게 많은 기쁨과 추억을 주었기 때문이다. 재료는 
항상 사용하던 유화 물감이었다. 큰 캠퍼스에 장미꽃의 거대한 
뒷모습을 비롯해 정말 많은 종류의 꽃을 그렸다. 하지만 왠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2013년 겨울, 재료와 기법에 변화를 주었다. 실크지와 천에 
물들여지는 수채화 기법에 매료되어, 조그만 나무판에 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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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접지를 붙여 수채화 물감으로 꽃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중, 2009년쯤 서울에서 어머니께 아버지의 유품인 모시 
저고리와 삼베를 받아 이탈리아로 가져온 일이 불현듯 떠올랐다.

<번역된 기억> 혼합재료 70×134cm 2016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시 저고리에 그림을 그려 나와 아버지의 
소중한 기억을 영원히 남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늘 매화꽃이 연상된다.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쓰이지 
않은 그 저고리에 매화꽃을 그렸다. 저고리의 침체된 분위기에 
화려함과 생명력 그리고 나의 ‘번역된 기억’을 불어넣고 싶었다. 
매화꽃을 한송이 한송이 완성할 때마다 내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신비한 체험과 재미, 설레임을 느꼈다.
나는 모시저고리 그림을 완성한 후, 바로 장롱 속 깊이 넣어둔 
긴 모시를 꺼냈다. 모시를 정사각형으로 무작정 자르고 실크실로 
가장자리를 마무리하거나 천의 부분을 스티치했고, 그 위에 
지금까지 추억으로만 남겨둔 나의 기억과 이야기를 꽃의 모습으로 
그려 표현해나갔다.
모시와 삼베에 그린 꽃들은 나의 삶에서 간직하고 싶은 하나의 
번역된 기억인 셈이다. 이 기억은 천을 물들이고 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번역된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인사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이어, 내년에는 제2의 고향인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 전시회를 기약하고 있다. 나의 즐거운 그림, 나의 번역된 
기억은 계속되길 희망하며…. /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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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기억> 혼합재료 59×59cm 2017

이경희 / 1967년 목포 출생. 경희대, 카라라아카데미아 
서양화과 졸업.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의 산타고스티노(2017), 
팔라초파시니(2012) 등에서 열린 그룹전 참여. 인사갤러리에서 
개인전 <번역된 기억> 개최. 이탈리아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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